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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질적 연구들을 대상으로 질적 

메타요약을 실시하였다. 기존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이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탐색하였으나, 주제나 분석 방법이 이질적이라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질적 연구의 결과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을 실시하여 국내 중국인 유학

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있어 보다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핵심 내용이 무엇

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 DB 검색을 통해 총 15편의 연구물들을 분석하

여 총 603개의 진술문과 39개의 축약 진술문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중국인 유학생

들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은 크게 언어적 스트레스, 교육적 스트레스,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차별, 실생활 스트레스로 분류되었으며 여러 연구에 걸쳐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된 어려움은 

차별, 언어 차,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한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적응 문제였다. 논의에서는 연

구 결과에 반영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들을 미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의 함의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적인 연구 수행을 제안하고 한국 대학 커뮤니티의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중국인 유학생, 대학생활적응, 질적 메타요약, 사회문화적 요인, 다문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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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국가 및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4년에 ‘Study Korea Project’를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

책을 시행하였다. 그 후로 유학생에게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 귀국과 정착이 연계된 전주기

적 유학지원, 우수 유학생 유치 지원 규모 확

대 등의 전략을 통해 2020년을 기준으로 약 

15만 명의 유학생이 국내에 유입되었다(교

육부, 2014; 이현주, 이미정, 2019).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

던 ‘Study Korea Project’의 추진 연한을 3년 더 

연장하였고(이연희, 2015), 코로나19 발생 이후

로도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치를 위하여 외국

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도 하

였다(교육부, 2021).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

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오히려 

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약 7,000명

이 증가한 12만 명으로 나타났다(교육통계서

비스, 2021).

  하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유학생 수와 다

르게 정부의 유학생 유치 중심 정책과 유학생

을 대상으로 실제로 구축되고 있는 지원체계 

및 후속 관리 서비스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유학생들은 대학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적응

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

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

보험 당연가입제도를 실시하여 월 11만 원 이

상의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이

전에 대학에서 연계한 민간 보험가입 시 지불

하던 금액의 6배에 도달하는 금액으로(김명광, 

2021; 한국경제, 2019) 유학생에게 중요한 요

소인 지불 능력과 실제 필요 여부를 반영하지 

못하여 이들의 대학생활적응에 부담을 가중하

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더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진로 탐색 및 취업 

관련 정보를 거의 받지 못하며 졸업 후 취업 

기회 제공 등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에 불

만을 표하기도 하였다(김경남, 김남희, 2021). 

이외에도 유학생들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

한 이해 부족, 학습 기술의 부족, 교육 지원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학업적 문제를 

경험한다(Hu & Zhang, 2013). 대인관계 측면으

로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한국인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최윤희, 이정

은, 2016). 외로움, 향수, 우울(김성혁 외, 2012) 

등의 개인 심리적인 어려움과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로 인한 사회문화적인 어려

움도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저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Hu & Zhang, 2013).

  현재 국내에는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특

히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

나고 있다. 국내 전체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

생의 비율은 44.2%인 67,348명으로,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교육통계서비스, 2021). 대학별로 중국인 유

학생의 수가 1,000명 이상인 곳은 모두 11개

교이며, K 대학교의 경우 1,556명으로 총 유

학생의 50.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수

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교육통계서비스, 

2021). 타 국가 출신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인 유학생 또한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제반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는 중도 탈락, 불

법 취업․체류 등의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왕방, 이창식, 2013). 특히 최

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적응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어려움(장이츠, 김민아, 

2021)과 대인관계의 단절(Ma, 2021; 양자연, 

2021)뿐만 아니라 코로나 발생국이라는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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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혐오 및 차

별(Fu 외, 2021)이라는 특수 맥락 속에서 중국

인 유학생들은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문

제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직면하기도 

하였다(장이츠, 김민아, 2021).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유학생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

응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적절한 

개입 방법을 탐색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타국에서의 삶은 여러 도전적 상황을 불러

오며, 유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적응 어려

움의 많은 부분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소

(acculturation stressor)에서 기인한다(Berry, 2006).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연결 지어 살펴볼 때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응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문화적 집단과 그 구성원들이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문화적, 심리적 변화를 

뜻한다(Berry, 2005). 이러한 삶의 변화는 유학

생들에게 잠재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소들에는 앞서 언급한 

중국인 유학생의 언어장벽, 외로움, 차별 등이 

포함된다(Berry, 2006; Ward et al., 2001). 문화

적응 스트레스 요소에 대한 대처가 부족할 경

우, 스트레스의 증가와 함께 심리․정서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ori, 2000). 물론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소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성장배경과 심리적 요소

와 같은 개인차도 존재할 수 있으나, 유학생

들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있어

서 주류 국가의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Yoon & Portman, 2004). 실제로, 이주민과 주

류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화적응

과정(Berry, 2005)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요

인으로 개인 요인보다는 주류사회의 영향(예: 

문화적 태도, 사회적지지)을 보다 중요하게 제

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Arends-Toth & 

van deVijver, 2006; Bourhis et al., 1997; Navas 

et al., 2005; Piontkowsi et al., 2002; Safder et 

al., 2003; Ward et al., 2001).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과정에 관련되는 대

표적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주류 사회의 

문화적 가치가 있다. 서구 사회에서 수행된 

다수의 유학생 대상 연구들은 집단주의 문화

에 속하는 아시아계 유학생이 개인주의적인 

서구 사회에서 문화 차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

을 겪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미국의 자기

중심적이고 개방적인 경향과 비판․직면하는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Yan & Berliner, 2011; 

Yeh & Inose, 2003). 교육 방식의 경우, 지시적

이고 엄격한 교육 체계에서 공부하는 데 익숙

해져 있던 중국 유학생들은 미국의 자기주도

적인 학습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

었다(Yan & Berliner, 2011). 반면, 동일한 아시

아 문화권에 속한 국가 간에도 문화 차는 존

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비

교해보면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면서 유교사

상이 강한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적 사상이 강

하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체계에서 생활하

던 중국인 유학생들은 보다 자유로운 자본주

의 사회이면서 위계질서와 예의 등의 전통성

을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사회적 가치에 적응

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많은 대인관

계 갈등을 경험하였다(하정희, 2008).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 속 중국

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서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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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이질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한국 고유의 사회문

화적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문화적응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특

히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형성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인 유학

생들에 대한 질적 연구에 주목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의 실제적인 경험과 요구를 

그들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파악하여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한 변인 간의 복잡한 인과적 과

정을 규명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및 정책 

개발을 가능하게 하므로(변기용, 2020),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을 사회문화

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질적 연구

의 수는 2010년 이전에는 전체 7편에 불과했

으나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

라 10년 후에는 6배가 증가하였다(이선미, 김

영순, 2021). 지금까지 축적된 질적 연구를 정

리하고자 한 동향 연구에 따르면, 연구주제로

는 적응, 문화, 학업, 한국어가 많았으며, 연구

대상의 국적으로는 대부분 중국, 베트남, 우즈

베키스탄 등 아시아권 유학생이었고, 방법으

로는 사례연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이선

미, 김영순, 2021). 이외에도 유학생을 대상으

로 한 양적, 질적 연구를 함께 분석한 동향연

구가 다수 존재하였다(Jin 외, 2021; 신동훈, 

김세현, 2020; 문정현, 윤지원, 2021; 이혜영, 

박수정, 2018). 중국인 유학생을 주제로 한 개

별 질적 연구물들을 살펴보면, 하정희(2008)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스

트레스를 학업, 경제, 인간관계, 정서, 미래와 

취업에 대한 부담감, 학교의 제도의 6개 범주

로 구분하였고, 대학교와 상담기관의 역할 및 

제도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신선미와 유문무(2014)는 전공 수업의 

어려움, 친구 사귀기의 한계, 교수와의 관계, 

사회문화적 차이, 외로움과 우울, 아르바이트 

경험의 6개 주제로 범주화하였고, 그중 아르

바이트와 관련한 경험(예: 차별, 편견, 직장문

화, 언어이해, 진로 탐색 등)을 상세히 살펴보

았다. 이처럼 질적 연구는 국내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비록 기존의 질적 연구들이 유학생들의 경

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으나, 개별 연구의 세부적인 관심 

주제나 연구 방법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적으

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곧 소수의 개별 사례들의 주관적인 내용을 바

탕으로 제시되는 결과들로는 해당 분야에서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핵심 

주제를 파악하거나 이를 문제 해결에 직접적

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뜻한다(김민

석, 2018). 동향 연구의 경우, 현재까지 이루어

진 유학생의 적응 어려움과 관련한 개별 연구

들의 현황(예: 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과 성

과 및 한계, 후속 연구 방향을 구조적으로 제

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연구의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는 데 그치며, 연구물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거

나 함의점을 도출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

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

는 질적 메타요약(Qualitative Meta-Summary) 방

법을 사용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

응의 어려움과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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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자 한다. 질적 메타요약은 특정 주

제에 대한 여러 질적 연구들의 결과를 체

계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

과 이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종합

(Qualitative Research Synthesis)의 한 방법이다

(Drisko, 2019). 질적 메타요약은 여러 질적 연

구들의 결과를 축약된 진술문으로 종합하고 

각 진술문의 출현 빈도를 보여줌으로써 해당 

연구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양적으로 보여준다(Sandelowski et al., 2007). 즉, 

높은 빈도로 제시되는 결과는 여러 연구들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결과로, 해당 분야

에서 특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므로 중요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Sandelowski, 2001). 이를 통

해 선행 유학생 동향 연구에서 언급한 다수의 

개별 질적 연구들의 한계, 즉 개별 연구에 활

용된 자료의 규모가 작아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동훈, 김세현, 2020). 연구자들은 메

타요약의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앞으로 보다 세밀하

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Sandelowski, 2012).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상담 및 교육 장면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적용하거나 지양해야 할 개입적 요소를 파악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달리 말해, 질적 

메타요약을 통해 개별 질적 연구들의 결과를 

보다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질적 메타요약 방법을 사용한 선행 연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윤성근 등(2020)은 국

내의 선행 연구들이 주로 자살 유가족이 경험

하는 주관적인 애도 과정들을 서술하고 있으

며, 기존의 이론과 모형에 근거하여 애도의 

전반적인 경향과 흐름을 개관한 연구는 부재

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질적 메타

요약을 실시해 국내 유가족들의 애도 경험의 

공통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이

와 관련한 이론, 모형, 심리적 개입법을 개발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김

민석(2018)은 개별 질적 연구들에서 정신장애

인의 회복에 대한 개념을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험을 독특하고 주관적인 과

정으로만 이해할 경우 다수의 회복과정을 촉

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책과 실천이 어려워

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한 분야에서 유사

하고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들 간의 

연결점을 설명하고자 질적 메타요약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외에서는 McGuire(2019)가 라틴

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반이민 정서 속 삶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러한 현상을 만연하게 한 공통적인 요인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인 연구물은 8편

으로 그 수는 적었으나 라틴계 이주민이라는 

이질적이고 독특한 집단의 경험은 해당 문화

권 속 모집단의 경험을 반영하며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질적 메타요약은 관심 주제의 질

적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현상의 중심이 되

는 공통 주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

법이다. 국내에는 아직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적응과 관련된 질적 연구물들을 체계적으

로 살펴본 연구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질적인 집단의 

독특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검토해보기 위해 

질적 메타요약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적응의 어려움을 탐색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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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경험에 대

한 통합적인 틀을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

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대학생

활적응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이러한 어려움들은 한국의 사

회문화적 특성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

방  법

질적 메타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

학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핵심적

인 적응 어려움과 관련 맥락 요인들을 체계적

으로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질적 연구 종합의 

한 방법인 질적 메타요약을 분석에 사용하였

다. 질적 메타요약(Qualitative Meta-Summary)은 

관심 연구 주제의 질적 연구 결과들을 정량적

으로 종합하여 중심이 되는 공통 주제를 도출

하는 연구방법이다(Sandelowski & Barroso, 2003; 

Sandelowski et al., 2007). 이는 여러 질적 연구

물의 진술문에서 공통으로 묶이는 주제끼리 

군집화하여 축약 진술문을 추출하고, 해당 축

약 진술문의 빈도 크기를 제시함으로써 이질

적인 맥락들 가운데 나타나는 핵심 내용을 파

악한다는 강점이 있다(Sandelowski et al., 2007). 

추출한 축약 진술문의 빈도효과 크기를 통해 

공통 주제를 발견하는 작업은 기존 문헌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여, 추가적으로 탐색이 필요한 연구 질문 혹

은 잠재적 가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Sandelowski & Barroso, 2003). 본 연구는 

Sandelowski 등(2007)이 제안한 질적 메타요약 

분석기법 및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을 진행하였다. 질적 메타요약에서 사용되

는 기법에는 (a) 자료수집, (b) 분석대상 선정, 

(c) 결과 추출 및 군집화, (d) 축약 진술문 정

리, 그리고 (e) 효과크기 산출이 포함된다. 

분석 절차

  연구팀 구성

  본 연구는 3명의 주 연구자(상담전공 박사

과정생 1인, 석사과정 수료생 2인)와 2명의 감

수자(임상 및 상담심리 전공 박사수료생 1인, 

교수 1인), 총 5명으로 연구팀이 구성되었다. 

주 연구자는 모두 다양성 주제의 연구 경험이 

있으며, 박사과정생 1인과 석사과정 수료생 

중 1인은 대학에서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강

의를 이수하였다. 다른 석사과정 수료생은 중

국인 유학생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 

및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 연구진들은 

질적 메타요약 연구 과정을 숙지하기 위해 

Sandelowski 등(2007)의 논문과 질적 메타요약

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읽으며 여러 차례 미

팅을 가졌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감수자에

게 자문을 구하여 분석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

하였다. 감수를 맡은 교수 1인은 대학에서 질

적 연구방법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질적 연구 

및 질적 메타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박

사수료생 1인은 대학에서 질적 연구방법에 대

한 강의를 이수하였으며 질적 메타요약 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감수자들은 본 연구의 자

료 분석 전 과정을 검토하였다. 연구팀은 국

내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과 이와 관련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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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중심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대상 선정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연구 질문과 관련한 

분석대상 연구물을 수집하고자 RISS, KISS, 

DBpia와 같은 국내 학술 DB와 Google Scholar

에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유

학생 대학생활’, ‘유학생 적응’, ‘유학생 어려

움’, ‘유학생 학업’, 그리고 ‘유학생 차별’ 등

을 사용하였다. 출판 연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학술논문

이 검색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

에 따라, 자료수집 대상은 국내 대학에서 학

사학위 과정으로 수학 중인 재한 중국인 유학

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주

된 목적인 질적 연구였다. 적응기제 또는 대

처방식에 관한 연구는 자료수집 대상에서 배

제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

는 질문이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공통으로 경

험하는 적응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자료수집은 주 연구자들이 독립적으

로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 49편의 연구물

이 일차적으로 수집되었다. 그리고 1차 수집

된 연구물들의 참고문헌을 추적하여 검색에서 

누락된 3편의 연구물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분석에 포함할 연구물의 기준을 

설정하고 수집된 논문들이 해당 기준에 부합

하는지 점검하여 최종 분석대상 연구물을 선

정하였다. 분석대상 제외기준은 1) 직접적인 

연구대상이 중국인 유학생이 아닌 경우, 2) 연

구대상이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유학생이나 중국인 유학생의 결과가 명확히 

구분되어 진술되지 않은 경우, 3) 연구대상에 

중국인 대학원생 혹은 어학원 유학생만 포함

된 경우, 4) 주된 연구 목적이 특정 전공 혹은 

지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인 경

우, 5) 연구목적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아닌 경우이다. 

이 과정에서 37편이 제외기준에 해당하여 분

석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최종적으로 15편이 메

타요약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대상 

선정과정은 주 연구자가 두 명씩 짝을 지어 

수집된 논문의 초록과 전문을 독립적으로 검

토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의견 

차이는 나머지 주 연구자(검토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해소하였다. 질적 메타요약 분석을 

위한 연구물 수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

나, 질적 메타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들은 

평균 12편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Levitt, 

2018; Timulak, 2009). 질적 연구가 활발한 간

호학 분야에서는 12편 이상, 100편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어(Paterson et al., 2001; Timulak, 

2009), 본 연구의 최종 15편은 분석대상의 편

수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축약 진술문 추출

  질적 메타요약을 위해 분석대상 연구물로부

터 추출하는 연구결과는 개별 질적 연구의 연

구자가 연구 대상들로부터 얻은 자료에 대해 

해석을 담아 작성한 진술문이다. 결과 추출 

및 군집화 단계에서, 두 명의 주 연구자가 짝

을 이루어 담당 연구물의 결과 파트에서 중국

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관한 진

술문을 독립적으로 추출하였다. 추출 시, 여러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문장은 각각의 의미

를 반영하고자 여러 진술문으로 나누었고, 반

대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들은 하나

의 진술문으로 통합하였다. 두 명의 주 연구

자로부터 추출된 결과는 상호대조하며 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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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빈도효과 및 강도효과 크기 산출 공식

술문을 메타요약에 포함할 것인지 합의하였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나머지 주 연구자인 

검토자의 의견을 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종 

진술문 목록이 생성되었다. 다음으로, 주 연구

자 세 명은 최종 진술문 목록에서 비슷한 주

제의 진술문끼리 군집화하는 과정을 독립적으

로 수행하였다. 군집화하는 과정에서 유학

생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분류 기준을 제시

한 Smith와 Khawaja(2011)의 이론적 틀이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

단되어, 이를 활용하여 각 진술문을 적절한 

주제영역에 분류하였다. 군집화된 결과는 세 

명의 주 연구자끼리 상호대조하며 합의에 이

를 때까지 논의하였고, 이후 감수자 2명에게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군집화된 결과물은 원문이 내포

하는 의미를 최대한 손상하지 않고 전달될 수 

있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축약되었

다. 즉, 질적 메타요약의 최종 산물인 축약 진

술문은 원문의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각 주제

에 걸쳐 나타난 유사한 결과 진술문들을 요약

함으로써 더 적은 문장과 단어로 의미를 효과

적으로 표현한다.

  효과크기 산출

  마지막으로, 추출된 축약 진술문의 빈도효

과 크기와 각 연구물의 강도효과 크기를 산출

하였다. 빈도효과 크기는 각 축약 진술문이 

전체 연구물들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

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증거 우위 논리

에 따라,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결과는 상대적

으로 중요성을 띠며 해당 영역의 패턴 혹은 

중심주제를 발견하는 데 기초가 되는 반복적 

증거로 간주된다(Sandelowski, 2012). 반면, 강도

효과 크기는 각 연구물이 전체 분석결과에 기

여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써 질적 메타

요약의 최종 결과물을 과소 혹은 과대평가하

는 것을 방지한다(Sandelowski et al., 2007). 예

를 들어, 분석대상 연구물 중 높은 강도효과

가 소수 연구물에 치중되어있다면, 일부 연구

물의 결과가 전체를 대변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김민석, 2018; 윤성근 외, 2020). 빈도

효과 및 강도효과 크기 산출방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의 질 평가

  질적 메타종합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물의 

질 평가 과정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개별 연구물에 대한 질 평가는 메

타종합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Walsh & Downe, 2005; 

우진영, 2016). 본 연구는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기본적으로 동료평가 과정을 거

쳐 출판된 학술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하였지만, 개별 질적 연구물에 대한 이해와 

질적 재검토를 위해 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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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대상 연구물의 질 평가와 강도효과 크기

연구물 평가질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연구의 목적 진술이 얼마나 명확한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질적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연구 목적을 다루기에 연구 설계가 적절하

였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모집계획이 연구목적에 적절하였는가? y y y y n y n y y y y y n y y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연구자와 참가자 간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

되었는가?
n n n n n n n y n n n n n y y

윤리적 문제가 고려되었는가? n y n n y n n y n n n y n y y

데이터 분석은 충분히 엄격했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n n y

결과물에 대한 명료한 진술이 있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예 8 9 8 8 8 8 7 10 8 8 8 9 6 9 10

강도효과 크기(%) 56 51 59 28 46 13 10 18 23 38 36 26 36 15 10

주. y=예, n=아니요.

Sandelowski와 Barroso(2007)의 제안에 따라, 

질 평가의 결과는 분석대상의 제외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선정된 연구물로 도출된 결과와 

해석의 잠재적인 한계점을 살펴보기 위한 

사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평가도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질적 메타종합 연구와 국

외에서 개별 질적 연구물을 평가하는 도구

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CASP)를 사용하였다. CASP(2018)는 

10개 문항을 통해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기여

도를 평정한다. 한 논문 당 두 명의 주 연구

자가 독립적으로 논문의 질을 평정하였고, 상

호합의를 통해 최종 평정 결과를 도출하였다. 

점수 매기기 과정에서 나머지 주 연구자는 검

토자 역할을 수행하며 평정 결과를 리뷰하고 

불일치하는 결과를 해소하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분석대상 연구물의 질과 강도효과 크기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전체 연구물의 강도효과 

크기의 범위는 10%~59%였다. 이 중 질 평가

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10%대 강도효과 

크기를 보인 연구물 H, N, O는 중국인 유학

생이 경험하는 적응적 어려움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맥락을 중심으로 탐구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 평가 항목 중 고려해야 할 

점은, 과반수 이상의 연구물이 연구자와 참가

자 간의 관계 또는 윤리적 문제의 고려에 대

해 기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

항은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이 연구 결과에 미

치는 영향, 연구 과정에서의 참여자 권리 보

호 등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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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기

술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연

구물로 살펴보았을 때, 질 평가에서 7점을 받

은 연구물 G는 강도효과 크기가 10%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구의 질이 낮은 연

구물이 분석결과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적다고 

평가된다. 질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

은 연구물 M은 36%의 강도효과 크기를 보여 

전체 연구 결과에 평균 수준의 기여를 하였는

데, 이는 동료평가를 거쳐 출판된 학술논문으

로 최소한의 질은 확보했다고 보인다. 해당 

논문을 제외한 논문들은 전체 연구에 기여도

가 큰 동시에 질 평가 점수가 7점 이상인 바,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결  과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물의 수는 총 15

편이며 각 연구물의 세부적인 특성은 표 2

에 정리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성은 

질적 메타요약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사용

한 코딩 틀을 활용하였으며(윤성근 외, 2020; 

Sandelowski et al., 2007), 출판 연도, 학문분야, 

연구목적, 서술된 연구방법, 그리고 표본 수 

및 특성이 포함되었다. 표본의 특성으로는 연

구 참여자의 성별, 학위과정, 연령, 학년, 체류

기간,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파악되었다. 그러

나 각 연구물이 기재한 정보들이 상이한 바, 

연구물에서 확인된 특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전

체 15편 중 2편(연구물 B, M)의 경우 다양한 

국가 출신의 유학생을 포함하였으나, 중국인 

유학생의 결과 진술이 타 국가 출신 유학생의 

진술과 구분되어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되었

다. 또한, 전체 15편 중 5편의 연구물(연구물 

B, D, F, J, K)을 제외하고는 연구대상에 대학

원생 또는 어학원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대

학원생과 어학원생의 경험이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인 학부생의 경험과 구분되어 진술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진술문 추출이 가능하

였으므로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도 1편 있었는데(연

구물 J), 그중 질적 연구방법(현상학적 연구)을 

적용한 결과만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연구

물의 강도효과 크기는 10%~59%의 범위를 가

졌다. 강도효과 크기가 가장 높은 연구물은 

C(59%)로 해당 연구물이 전체 연구결과에 기

여한 정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대의 낮은 강도효과 크기를 보인 연구물

은 대체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인 유학

생의 적응적 어려움에 관한 주제로 특수 맥락

을 반영한 결과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분석한 질

적 연구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출판되었으며, 특히 2021년도에 가장 많은 논

문이 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

험하는 일상생활 어려움이나 재난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한 주제

를 다루고 있었다. 이 외, 대부분의 연구물의 

연구목적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 적응과정

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

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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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성

연구물
출판

년도

학문

분야
연구목적

서술된

연구방법
표본 수 및 특성

A 2008 심리학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양상 분석

주제 분석

(Patton, 1990)

총 11명

- 성별(남 5명, 여 6명)

- 학위과정(학부 8명, 대학원 3명)

- 연령(25세 이하 3명, 25세~30세 8명)

- 학년(1학년 3명, 3학년 1명, 4학년 

4명, 석사과정 3명)

- 체류기간(1년 6개월~5년)

B 2009 상담학

중국/일본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요구 

분석으로 국가 간의 요

구 차이 확인

내러티브 분석

(Lieblich et al., 

1998)

총 6명

- 학위과정(학부 6명)

- 연령(평균 22세)

- 학년(1학년 6명)

- 체류기간(6개월~2년)

- 한국어 능력(5급 이상)

C 2009
아동

가족학

대학생활문화에서 경험

하는 스트레스 및 적응

요인 파악

근거이론

방법

(Creswell, 1998)

총 16명

- 성별(남 7명, 여 9명)

- 학위과정(학부 13명, 대학원 3명)

- 학년(1학년 4명, 2학년 3명, 3학년 

6명, 대학원 3명)

- 체류기간(4개월~3년 6개월)

D 2012 교육학

중국 유학생들이 교우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

움 탐색

심층면담

총 20명

- 성별(남 8명, 여 12명)

- 학위과정(학부 20명)

- 학년(1학년 4명, 2학년 5명, 3학년 

8명, 4학년 3명)

- 한국어 능력(3급 이상)

E 2014
사회

복지학

중국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경험은 어떠

하며,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

심층면담
총 8명

- 학위과정(학부 2명, 대학원 6명)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136 -

표 2.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성                                                                 (계속 1)

연구물
출판

년도

학문

분야
연구목적

서술된

연구방법
표본 수 및 특성

F 2016
다문화

교육학

재한중국유학생을 대상

으로 대학입학동기 및 

지각된 차별과 대학생

활 적응양상과 대처방

안을 모색

현상학적 분석

(Giorgi, 1970)

총 8명

- 성별(남 4명, 여 4명)

- 학위과정(학부 8명)

- 연령(20세~26세)

- 학년(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3명, 4학년 3명)

- 체류기간(2년 이상)

G 2018 교육학

중국 유학생들이 경험

하는 대학교육 서비스

에 대한 이해를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

심층면담

총 8명

- 성별(남 1명, 여 7명)

- 학위과정(학부 2명, 대학원 6명)

- 연령(21세~37세)

H 2021
사회

복지학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재한 중국 유학생

들이 겪는 심리․사회

적 어려움과 서비스 욕

구 파악

주제 분석

(Braun & Clarke, 

2006)

총 20명

- 성별(남 6명, 여 14명)

- 학위과정(학부 6명, 대학원 14명)

- 연령(25세~30세)

- 체류기간(1년~5년)

I 2008
사회

복지학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적응에서

의 욕구와 문제 탐색

현상학적 분석

(Colaizzi, 1978)

총 9명

- 학위과정(학부 3명, 대학원 4명, 교환 

2명)

- 연령(21~24세)

- 체류기간(1년 이상)

J 2010
사회

복지학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전략, 문화정체

감 및 학교생활 적응의 

학년별 차이를 횡단 비

교분석

현상학적 분석

(Giorgi, 1985)

총 20명

- 성별(남 9명, 여 11명)

- 학위과정(학부 20명)

- - 연령(18세~24세)

- 학년(1학년 5명, 2학년 5명, 3학년 

5명, 4학년 5명)

K 2010 심리학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

탕으로 재한 중국 유학

생들이 경험하는 한국

의 대학생활과 그 경험

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적응양상 탐색

근거이론

방법

(Strauss & 

Corbin, 1990)

총 30명

- 성별(남 15명, 여 15명)

- 학위과정(학부 30명)

- 연령(21세~26세)

- 학년(3학년 21명, 학년 9명)

- 체류기간(1년 이상)

- 한국어 능력(3급~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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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성                                                                 (계속 2)

연구물
출판

년도

학문

분야
연구목적

서술된

연구방법
표본 수 및 특성

L 2012 간호학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생활에서 적응의 

경험적 구성요소는 무

엇이며, 이들 경험 요소

들은 어떤 구조를 지니

고 있는지 탐색

현상학적 분석

(Giorgi, 2004)

총 5명

- 성별(남 3명, 여 2명)

- 학위과정(전문학사 2명, 학부 2명, 

대학원 1명)

- 연령(22세~26세)

- 학년(2학년 3명, 3학년 1명, 석사과정 

1명)

- 체류기간(1년~4년)

M 2014
다문화

교육학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

경의 외국인 유학생들

을 대상으로 이들의 한

국생활 경험을 통해 타

자의 시각과 관점에서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분석

심층면담

총 6명

- 학위과정(학부 3명, 대학원 2명, 

어학원 1명)

- 체류기간(1년~5년)

N 2021 교육학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인 유학생들의 일상생

활에 가져온 변화, 중국

인 유학생의 비대면 수

업 경험 및 소감, 그리

고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특

징 분석

사례연구

총 7명

- 성별(남 1명, 여 6명)

- 학위과정(학부 3명, 대학원 4명)

- 학년(2학년 1명, 3학년 2명, 석사과정 

4명)

- 한국어 능력(5급 이상)

O 2021
사회

복지학

국내에서 코로나19 대

유행 이후 중국인 유학

생들이 경험한 사회적 

낙인 분석

주제 분석

(Braun & Clarke, 

2006)

총 20명

- 성별(남 6명, 여 14명)

- 학위과정(학부 6명, 대학원 14명)

- 연령(22세~41세)

- 학년(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4학년 1명, 석사과정 8명, 

박사과정 6명)

- 체류기간(1년 4개월~6년)

주, 대학원생에 관한 진술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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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대학 서비스에 요구되는 바를 파악하

는 것 등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학문분야는 

사회복지학 5편, 교육학 3편, 다문화 교육학 2

편, 심리학 2편, 상담학 1편, 아동가족학 1편, 

그리고 간호학 1편으로 사회복지학 분야가 가

장 많았다. 서술된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 

4편, 주제 분석 3편, 근거이론 연구 2편, 사례

연구 1편, 내러티브 분석 1편이었고, 그 외 4

편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나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표본 수와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분석대

상 연구물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는 총 194명

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는 18세에서 41

세이고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에 속하였다. 

성별은 전체 표본 중 165명(85.1%)만이 확인

되었는데, 그중 여자가 100명(60.6%), 남자가 

65명(39.4%)이었다. 학위과정은 학사과정이 

132명(68.0%), 석․박사과정이 57명(29.4%), 전

문학사과정․어학원․교환학생은 5명(2.6%)이

었다. 학부생의 학년 분포는 1학년 24명

(20.3%), 2학년 20명(16.9%), 3학년 49명(41.5%), 

4학년 25명(21.2%), 미확인 14명(10.6%)으로 3

학년이 가장 많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6년이었고, 

한국어 능력은 TOPIK 3급에서 6급 사이로 확

인되었다.

분석결과

  중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대학생활 적응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15편에 대한 메타요

약을 실시한 결과, 추출된 결과 진술문은 

총 603개였다. 유사한 주제의 결과 진술문

은 Smith와 Khawaja(2011)가 외국인 유학생

의 적응 어려움을 언어적 스트레스(language 

stressors), 교육적 스트레스(educational stressors), 

사회문화적 스트레스(sociocultural stressors), 차

별(discrimination), 그리고 실생활 스트레스

(practical stressor)의 5가지로 구분한 이론적 틀

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분류 및 군집화된 

결과 진술문을 바탕으로 총 39개의 축약 진술

문이 산출되었으며 빈도효과 크기는 7%~67%

의 범위를 가졌다. 전체 축약 진술문에서 가

장 높은 빈도효과를 보인 진술문은 “한국인 

학생들과 교수가 편견 또는 고정관념을 가지

고 중국과 중국 학생들을 대하는 것에 부정적

인 감정을 느낀다”로 차별 영역에서 확인되었

다. 해당 축약 진술문의 빈도효과 크기가 크

다는 것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체류하

며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핵심적인 어려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빈도효과가 낮은 축약 진술문 

또한 유학생의 적응 어려움에 있어서 여전히 

의미 있는 소수의 주제로 볼 수 있으나, 유학

생들이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

을 발견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각 주제별로 높은 빈도효과 크기를 나타낸 진

술문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설명하고자 한

다. 전체 축약 진술문 분류 결과와 빈도효과 

크기는 표 3에 제시하였고, 각 영역별 축약 

진술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언어 스트레스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에서는 “한국어 

능력 부족 또는 언어적 차이(예: 중국어 억양, 

조선족 언어)로 인해 소통과 대인관계에 어려

움을 겪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의 진술

문이 60%의 가장 높은 빈도효과 크기를 보였

고,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이해 및 표현능

력 부족은 학업성취에 큰 장벽이 된다”가



이윤희 등 /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 139 -

표 3. Smith & Khawaja(2011)의 유학생 문화적응 모델(Acculturation Model Applied to 

International Students)에 따른 축약 진술문 분류 

분류 기준 축약 진술문 (해당 연구물)

빈도

효과

크기

(%)

언어적

스트레스

한국어 능력 부족 또는 언어적 차이(예: 중국어 억양, 조선족 언어)로 인해 소

통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A, B, C, E, F, I, 

J, K, L)

60%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이해 및 표현능력 부족은 학업성취에 큰 장벽이 된

다. (A, B, E, F, J, K, L)
47%

교육적

스트레스

유학에 대한 스스로와 주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낮을 경우 심리적 고통감(예: 학업 의욕 상실, 자기 비하)을 느끼거나 

학업을 포기한다. (A, B, E, K, L)

33%

한국의 수업방식과 커리큘럼 등 중국과 다른 학습문화에 적응해야 한다. (A, 

B, C, D, K)
33%

교수의 유학생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없는 수업, 부족한 능력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A, C, G, J, M)
33%

조별 과제나 발표가 있는 수업에서 조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 위축되거나, 한

국인 학생에게 무시당한다. (E, G, K, M)
27%

한국인 학생들에게 학업적 도움을 받고 싶으나 낯선 환경과 거절 경험, 미안

함 등으로 도움 요청이 쉽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한국인 학생들이 잘 

도와주지 않는다. (A, B, M)

20%

수업에서 사용되는 한국식 영어 또는 영어 교재로 학업에 이중 부담을 느낀

다. (A, C, E)
20%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성적 평가방식으로 인해 심적 부담을 느낀다. (B, C) 13%

유학생으로서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의 취업에 대해 스트레스

를 받거나 진로의 방향을 바꾼다. (A)
7%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학사 변경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움

을 겪는다.* (H, N)
13%

코로나19 이후 인턴십과 채용 기회가 대폭 감소했고, 유학생들은 진로 계획을 

변경한다.* (H, 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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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mith & Khawaja(2011)의 유학생 문화적응 모델(Acculturation Model Applied to 

International Students)에 따른 축약 진술문 분류                                            (계속 1)

분류 기준 축약 진술문 (해당 연구물)

빈도

효과

크기

(%)

사회

문화적

스트레스

대인

관계

한국인 학생들과 거리감을 느끼고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다. (A, B, C, D, E, I, J, K, L)
60%

대학 내에서 중국인 유학생들만의 강력한 지지체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한국

인 학생들과 단절되어 분리되는 결과를 낳는다. (B, C, D, E, F, J, K, L)
53%

양국의 문화차이(예: 사고방식, 대화 주제, 놀이 및 음주문화)와 정치경제 및 

역사적 문제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이 생긴다. (A, B, 

C, D, E, J, K)

47%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인관계 장면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하며, 지지자원 

혹은 심리적 대처 능력 부족은 이를 강화하기도 한다. (A, B, C, E, F, K, L)
47%

한국인 학생들과 이해타산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다. (A, 

B, D, J)
27%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줄어든 각종 참여기회 및 중국인에게 

코로나 발발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대인 관계망이 위축되었으

며, 가족 등 지지체계 없이 홀로 한국에서 지내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다.* (H, N, O)

20%

문화

차이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서열, 존댓말 등의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의 관습

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특히 이러한 문화를 강요받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 (A, 

C, E, I, J, K, M)

47%

음식, 술, 종교문화에서 차이와 불편함을 느낀다. (C, F, J, K, L, M) 40%

한국의 남녀불평등 문화를 접하고 문화적 차이를 크게 느낀다. (C, E, I, M) 27%

한국의 집단주의적, 관계 중심적 특성에 불만을 호소한다. (A, K, M) 20%

한국의 시간, 외모, 재력 등의 경쟁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J, M) 13%

외래어 사용, 더치페이 등 서양 유래 생활방식이 보편화되어있는 한국에 문화

차이를 느낀다. (A, 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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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mith & Khawaja(2011)의 유학생 문화적응 모델(Acculturation Model Applied to 

International Students)에 따른 축약 진술문 분류                                            (계속 2)

분류 기준 축약 진술문 (해당 연구물)

빈도

효과

크기

(%)

차별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예: 경제력, 청결도, 조선족에 대한 

선입견 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A, B, C, D, E, J, K, 

L, M, O)

67%

한국인으로부터 무시와 공공연한 모욕(예: 국가 무시, 인종적 표현 등)을 당한다. 

(A, B, C, D, E, J, L, M)
53%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의 배타성과 자민족중심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A, B, 

D, E, J, K, M)
47%

한국인의 태도가 유학생의 출신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느낀다. (B, C, D, E, M) 33%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방, 혐오,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다.* (H, N, O)
20%

실생활 

스트레스

경제

생활비 마련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

이트를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다. (A, B, C, I, L)
33%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혜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A, B, C, I) 27%

코로나19 이후 항공권, 자가격리를 위한 숙박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는다.* (H, N) 13%

생활

좋지 않은 거주환경 및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적은 기숙사 제도로 불만을 느낀

다. (A, B, C, G, J, M)
40%

유학생들은 보험 가입, 핸드폰 개설, 홈페이지 가입 등이 안 되는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C, I)
13%

교내

지원

유학생 맞춤 지원(예: 학사, 교육․진로 서비스 정보, 교류 프로그램 제공, 교환

학생과 차별지원, 소수민족 지원 및 행정처리 창구)이 부족하며,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도움 제공 수준이 미비하다. (A, B, C, D, G, I, J, M)

53%

실제 입학 후 보게 된 대학 사정이나 교육환경이 홍보 내용과 많이 달라 실망

과 불만을 느낀다. (C, D)
13%

유학생들을 위한 사회복지 및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며, 특히 코

로나19 상황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간의 자조모임의 필요성을 느낀다.* (E, H)
13%

국가 

제도

유학생들은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기회 부재, 체불임금, 차별대우, 성희롱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B, C, E)
20%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유학생 관련 출입국 및 방역 정책이 까다로워지고 여러 

차례 바뀌어서 불편함을 느낀다.* (H, N, O)
20%

주. *코로나19 맥락에서 보고된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은 타 축약 진술문들과 구분하여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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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로 그 뒤를 이었다. 전자의 축약 진술문

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결과 진술문으로는,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

학생활 내내 큰 스트레스이다’, ‘유학생활의 

기대와 의사소통의 문제를 실감하면서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과 소외감을 경험하였

다’, ‘중국인의 언어 억양으로 오해를 사는 경

우이다’, ‘조선족 유학생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학교와 

사회생활 적응에는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하

였지만 한국어와 조선족 언어는 사용과 이해 

상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학교생활과 한국문화 적응에도 적지 않은 어

려움을 가지게 된다’ 등이 있다. 후자의 축약 

진술문의 근거가 되는 결과 진술문에는 ‘외국

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공수업 시 전문용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등이 

포함된다.

  교육적 스트레스

  학업 장면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스

트레스는 교수법, 학습문화, 낮은 학업성취, 

조별 과제,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발

생한 학업적 어려움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있

었다. 가장 높았던 빈도효과 크기는 33%로, 

“유학에 대한 스스로와 주변인들의 기대에 부

응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낮을 

경우 심리적 고통감(예: 학업의욕 상실, 자기

비하)을 느끼거나 학업을 포기한다”, “한국의 

수업방식과 커리큘럼 등 중국과 다른 학습문

화에 적응해야 한다”, “교수의 유학생에 대한 

무관심과 배려 없는 수업, 부족한 능력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교수의 유학생에 대한 무

관심과 배려 없는 수업, 부족한 능력으로 어

려움을 겪는다”의 세 가지 축약 진술문이 동

일한 크기로 보고되었다. 이는 타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온 유학생들이 낮은 성취가 지

속되면서 가지게 되는 학습 능력에 대한 의구

심을 반영한다. 또한, 한국식 교육제도, 선행 

학습내용의 차이, 학습법, 시험유형, 면학 분

위기 등에 새롭게 적응하면서 겪는 심적 부담

감, 학습방식의 차이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상태를 나타낸다. 이에 더해, 유학생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교수설계 등의 상황

을 반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 진술문은 27%를 차지한 “조별 과제나 

발표가 있는 학습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없

어 위축되거나, 한국인 학생에게 무시당한다”

였다. 이는 학부 수업의 경우 팀을 이루어 과

제를 수행하거나 조별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

가 많은데, 본인의 부족한 능력으로 한국인 

조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두려워하거

나 자신을 반기지 않는 듯한 한국인 학생들의 

태도에 위축감을 경험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사회문화적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와 문화 차

이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대

인관계적 측면에서 빈도효과 크기가 가장 컸

던 진술문은 “한국인 학생들과 거리감을 느끼

고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다”로, 60%의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이

는 수업을 통해 한국 학생을 알게 되어도 학

기가 끝나면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한국 학생

들을 사귀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

끼거나, 깊이 있는 관계가 되기 어렵다는 내

용을 근거로 한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내에

서 중국인 유학생들만의 강력한 지지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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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데, 이는 한국인 학생들과 단절되어 

분리되는 결과를 낳는다”의 축약 진술문이 

53%의 빈도효과 크기로 나타났다. 해당 축약 

진술문을 지지하는 내용으로는 중국 유학생의 

학교 친구 대부분은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이

며, 학교생활에 필요한 도움이나 정보를 중국

인 친구나 선배에게서 얻게 되므로 대학 내에

서 유학생집단으로 격리될 소지가 큰 것, 한

국인들과의 대인관계를 축소하거나 회피하고 

중국인 유학생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등이 있다. 다음으로,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

움의 측면에서는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서열, 존댓말 등의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의 

관습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특히 이러한 문화

를 강요받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의 축약 진

술문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존

댓말 사용의 부담, 연령과 사회적 지위에 따

라 달라지는 예의 문화의 어려움, 선후배 간

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요구하는 분위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차별

  차별 주제에서는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한 

편견 또는 고정관념(예: 경제력, 청결도, 조선

족에 대한 선입견 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부

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가 67%, “한국인으로부

터 무시와 공공연한 모욕(예: 국가 무시, 인종

적 표현 등)을 당한다”가 60%로 높은 빈도효

과 크기를 보였다. 전자의 진술문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상당수 한국 대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

나, 자신이 국가의 경제력으로 판단되고 평가

된다는 사실로 힘들어하거나, 조선족 특유의 

어투가 바로 구별이 되어 조선족이라는 이유

만으로 부정적인 선입견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속상함과 혼란을 경험하는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후자의 진술문을 구성한 내용

으로는 한국인이 중국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중국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

거나, 돕고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 한편에 무

시를 깔고 있거나, 중국의 물품에 대한 불신

을 보이는 것 등이 있다. 

  실생활 스트레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로, 유학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빼놓을 

수 없다. 경제적 요소에서는 “생활비 마련으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러 가지 어

려움에 봉착한다”가 33%로 높은 빈도효과 크

기를 보였다. 여기에는 생활비 마련의 부담, 

비싼 물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업을 수

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더해, 생활 요소에서는 “좋지 않은 거주

환경 및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적은 기숙사 

제도로 불만을 느낀다”가 40%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기숙사 입사 기준, 한국인 재학생 위

주의 기숙사 규칙과 식단, 한국인 재학생과 

분리된 기숙사 배정 등에 관한 불만족이 진술

문 형성의 근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내 

지원 요소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은 외국인 유

학생을 위한 대학 차원의 맞춤 교내 지원 서

비스가 미흡하며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해당 축약 진술문은 “유

학생 맞춤 지원이 부족하며,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도움 제공 수준이 미비하다.”로 

실생활 스트레스 주제에서 가장 높은 53%의 

빈도효과 크기를 보였다. 여기에는 교내 국제

교류처나 유학생지원센터로부터 적절한 도움

을 받지 못하거나, 외국인 유학생 맞춤 오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144 -

엔테이션, 수강 및 학사지도, 튜터링 프로그

램, 취업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학생교류 및 

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교육 및 행정서비스가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이 진술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의 요소들을 

종합하고 이들의 경험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

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을 주제로 진행된 국내 연구들을 대

상으로 질적 메타요약을 실시하였다. 분석대

상이 된 연구물은 총 15편으로 추출된 진술문

은 총 603개, 유사한 주제에 따라 구성된 축

약 진술문은 39개였다. 축약 진술문들은 Smith

와 Khawaja(2011)가 제시한 5가지의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소(acculturative stressors)

에 따라 분류 및 제시되었다. 메타요약을 통

해 분석하고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차별’ 요

소가 빈도효과 크기가 가장 높은 축약 진술문

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언어적 스

트레스’와 ‘사회문화적 스트레스’가 높은 빈도

를 보인 축약 진술문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실생활 스트레스’와 ‘교육적 스트레스’

가 따랐다. 모든 축약 진술문은 5가지 틀 안

에 분류되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서양 국

가에 거주 중인 중국인 유학생과 국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의 상황 간에 차이점이 존재함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

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어

려움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어떤 관련

성을 보이고 있는지 논의하고, 본 연구가 가

지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로, ‘차별’ 영역에서 나타난 중국인 유

학생들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은 한국인 학생

과 교수가 중국(인)에 대해 편견 또는 고정관

념을 가진 것을 목격하거나 이들로부터 무시

와 공공연한 모욕을 당하는 것이었다. 차별은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다문화 인구(예: 이

민자, 종교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 장애인 등)

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선행 요소 중 가장 중

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Sue, 2010). 특히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많은 부분은 차

별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산물이라고 정당화

하는 신인종차별주의적(neo-racism)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Lee & Rice, 2007). 이는 주류 

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다는 명목 아래 

차별을 합리화하고, 각 국가의 경제적 지위 

등을 기준으로 주류 국가의 문화가 이주민의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위계를 설정하는 현대

적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Kim & Kim, 

2010). 본 연구에서 차별 영역의 축약 진술문

을 구성하는 근거가 된, 공공장소에서 중국어

를 사용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모

든 중국 물건은 불량품이라고 불신하거나, 중

국 유학생을 도와주거나 보살펴주고자 하는 

마음 한편에 무시를 깔고 있는 등의 현상을 

신인종차별주의적 관점의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 아래 주류 국가 학생들과 유학생

들 간에는 힘의 역동(power dynamic)이 발생하

며, 유학생들의 적응 어려움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특수성을 발

견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들의 차별 경험과 비교해보았을 때, 세부적인 

예시는 달랐으나 그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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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무시 및 모욕과 관련하여 미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은 ‘본국으로 돌아가라’라

는 거부 메시지를 포함한 직접적인 언어적 차

별을 겪거나, 학생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고 

교수들이 불친절하게 대꾸하는 등 정확한 이

유를 알 수 없는 차별을 경험하였다(Lee & 

Rice, 2007). 이와 유사하게 국내 중국인 유학

생은 인종차별적 용어나 중국에 대한 비하 발

언을 들었고(남부현 외, 2018), 한국 학생이 

‘중국산 농산물은 못 먹겠다’라는 반응을 보

일 때 마치 자신에 대한 비난처럼 느껴져 불

쾌함과 무시감을 느꼈으며(하정희, 2008), 중국

에 가려면 안전하게 다녀와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편견을 보이는 교수에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임춘희, 2009). 한 가지 눈에 띄는 점

은 중국인 유학생들은 두 국가의 맥락에서 명

백한 언어적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느껴지는 부정

적 정서’와 같은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

다는 것이다. 이는 유색인종에게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가해지는 감지하기 어려운 언어

적, 비언어적, 환경적 모욕을 뜻하는 미묘한 

인종적 차별(racial microaggression)로 정의될 수 

있다. 미묘한 인종적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공

공연하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

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거나 타인에게 고통

을 호소하여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

서 명백한 차별에 비해 개인의 정체성에 보다 

심각하고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되므로, 유학생

들이 경험하는 미묘한 차별에도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Nadal et al., 2014). 

  본 연구의 분석대상 중 다수는 중국인 유학

생의 차별 경험을 연구의 직접적인 주제로 삼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 상황을 기술하고 있었다. 즉, 중국인 유

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의 곳곳에 차별이 

녹아 있는 것을 볼 때,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수의 연구들(Boysen, 2012; Houshmand 

et al., 2014)과 같이 후속 연구를 통해 유학생

들의 차별 경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

요성이 요구된다. 이때, 개인 간 차별뿐만 아

니라 학교 커리큘럼과 교실 분위기, 학교 제

도 등이 유학생에게 어떠한 차별적 환경을 조

성하고 있는지를 함께 연구한다면 유학생들의 

차별 경험을 예방하거나 개입법을 구축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 기관의 상부에서 먼

저 변화에 헌신하면 그 낙수 효과로 교수진, 

직원,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문제 해결에 더 빠른 답안이 될 수도 있기 때

문이다(Sue et al., 1992). 

  두 번째로 높은 축약 진술문을 포함한 요소

는 ‘언어적 스트레스’였다. 언어적 스트레스는 

다양한 맥락(예: 대인관계, 교육)에서 중요하

게 작용하여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언어 스트레스가 강조된 결과 진술문의 

경우, 타 맥락(예: 교육적 어려움)이 담겨있더

라도 우선적으로 언어적 스트레스에 분류하였

다. 많은 연구물들이 언어 차로 인한 유학생

들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

를 바탕으로 형성된 축약 진술문이 높은 빈도

효과 크기를 보였다. 해당 영역에서 드러난 

중국인 유학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은 한국

어 능력이 부족하여 겪는 소통과 대인관계 어

려움이 소외감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로 이

어지는 것이었다. 유학생의 언어 유창성은 심

리적, 사회문화적 적응의 예측요인이 된다고 

보고된 바, 대학생활적응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Zhang & Goodson, 

2011).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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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중

국인 유학생들은 언어능력 부족으로 또래 및 

교수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초기 

문화충격을 경험하거나 아예 타인과 의사소통

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하였다(Gautam et al., 

2016; Houshmand et al., 2014; Yan & Berliner, 

2011).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미국 대

학 입학을 위해 받았던 중국 내 TOEFL과 

GRE 중심 영어 교육의 실효성 부족이 보고되

었다(Yan & Berliner, 2011).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대학 입학 시 유학생들에게 요구되

는 한국어 능력검정시험(TOPIK)의 난이도가 

실제 대학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또는 

학업에서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과 괴리가 있

어 이들의 적응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최

근 들어 대학들이 많은 수의 유학생들을 유치

하려는 목적 아래 한국어 능력 증빙을 입학 

요건에 포함하지 않거나 전형에 따라 그 기준

을 낮추고 있기도 하여(고대신문, 2018), 최소 

기준의 한국어 능력도 갖춰지지 않은 채 입학

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유학생들은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해외와 국내의 상황은 유사해 보이

는데, 한 가지 눈여겨볼 세부 요소는 조선족 

유학생의 어려움이었다. 언어적 능력 부족으

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축약 진술

문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던 두 논문(임춘희, 

2009; 최금해, 2008)의 보고에 따르면 조선족 

유학생은 같은 한민족으로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왔기에 한국 대학 및 사회생활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활용되는 언어의 내용과 의미에 차

이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에서는 본인

을 중국인으로 소개하고 한국어를 활용할 상

황이 적기에 이러한 혼란을 경험할 일이 적으

므로,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에 더해, 한국어와 구별되는 조선족의 어조는 

부정적 선입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임춘

희, 2009),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족 유학생

들은 언어 부적응 및 편견으로 인한 이중 어

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언어적 어려움에 개입할 때는 조선

족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이 함께 고려될 필

요가 있다. 유학생의 언어적 어려움에 대해 

해외에서는 유학생들과 현지 학생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간 소통 및 참

여’와 같은 교과과정을 개설하도록 추천한다

(Bodycott et al., 2014). 우리나라에서도 유학생

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들

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김경훤, 신영

지, 2014; 김순자, 송원찬, 2013), 이와 같은 교

과활동에 더해 유학생들에게 학생회 등의 비

교과활동에 참여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들이 자

연스럽게 언어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사회문화적 스트레스’는 ‘대인 관

계적 어려움’과 ‘문화 차이’의 중분류를 포함

하고 있는데, 먼저 ‘대인 관계적 어려움’에서

는 한국인 학생들과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다

는 내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경험의 원인으로는 방학 때 중국에 갔다가 한

국으로 되돌아오면 어색해지는 친구 관계(김

영경, 2009), 무언가 벽이 있는 듯한 거리감 

및 주어진 활동 이상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전재은, 장나영, 2012) 등이 있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상황은 국내와 

유사했는데, 이들은 미국 학생들만의 규칙과 

담론을 해석하기가 어려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Y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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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er, 2011). 이들은 결국 같은 중국 국적 

학생들과 주로 상호작용하게 되었는데, 중국 

학생들끼리 어울리는 것은 다시금 유학생들의 

문화적응과 영어 유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Yan & Berliner, 2011). 이러한 상황은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대인 관계적 어려움’

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한 대학 내

에서 유학생들만의 강력한 지지체계를 형성하

고 결국 한국 학생들과 단절되는 결과를 낳는 

내용과 유사함을 띤다.

  ‘사회문화적 어려움’의 두 번째 중분류인 

‘문화 차이’에서는 연령과 사회적 지위에 따

라 존경을 표하거나 존칭을 사용하는 등의 한

국의 예의 문화에 보편적인 어려움을 보고하

고 있었다. 특정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

는 개인이 행동을 결정하고 사고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규범적인 정보가 되는데, 유학생들

은 새로운 문화권으로 옮겨가면서 이러한 정

보가 부족하게 되어 굉장한 생활 스트레스를 

받는다(Yang & Clum, 1994). 즉, 유학생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 통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본인의 역할과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Yan & Berliner, 2011).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미국의 

개방성, 자기중심적 경향과 비판․직면하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어

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았

다(Yan & Berliner, 2011). 이와 비슷하게 한국 

특유의 예의 문화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장

하고 나이 및 세대를 따지지 않는 평등 의식

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이해하

기가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다(신

선미, 유문무, 2014; 임춘희, 2009).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집단주

의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권 유학생들은 개인

주의, 자기주장 및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서양

권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인식

되고 있다(Yeh & Inose, 2003). 이는 아시아권 

유학생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문화적 특성을 서양권 유학생들과의 관계 형

성의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한 것이

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아

시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유학생들

은 한국 유학생들과 무언가 벽이 있는 듯한 

거리감을 느꼈고 제한적인 대인관계만을 유지

하였다. 본 연구의 다른 영역에서 알 수 있듯

이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사이에는 역

사적 가치관, 사고방식과 놀이문화의 차이 등

의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대인관

계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대인관계와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

에 개입할 때는 아시아권 문화를 공유하고 있

는 국가들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인지한 섬세

한 개입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교육적 스트레스’에서 동등한 비율

로 높은 빈도효과를 보인 축약 진술문들은 유

학에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있으나 성취가 낮

을 경우 심리적 고통감을 느끼는 것, 한국의 

수업 방식과 커리큘럼이 중국과 다른 것, 교

수의 유학생에 대한 배려 없는 수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에게서도 한국과 유사

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더 나

은 학업 환경, 자유로운 전공선택, 미국 대학

의 명성, 부모님의 압력 등을 이유로 유학을 

결정했고 성취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Will, 2019). 그러나 중국에서 배웠던 서술적

이고 묘사적인 글쓰기 방식, 대형 강의, 지시

적 강의형식이 미국의 논거기반 글쓰기와 자

기주도적 강의형식과 달라 학업 적응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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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겪었다(Heng, 2019). 즉, 미국과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학업적 

어려움은 유학 국가의 학습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 사회적 자원의 도움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저성취 및 수업 방

식 부적응에 대해서는 교내의 학업지원 프로

그램(예: 학업 코칭, 일대일 멘토링 등)과 학

생상담센터의 심리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한국과 미국 내 중국

인 유학생들이 유사하게 겪는 어려움 중 커리

큘럼 차이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었던 세부 

현상은 중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배운 기초지식

의 내용과 수준이 한국 학생 또는 미국 학생

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

이었다(하정희, 2008; Heng, 2019). 대부분의 

대학 수업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 사회정치적, 

종교적, 고전 문학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전

제로 진행된다(Heng, 2019). 이러한 해당 국가

의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이 부족한 유학생은 

본국 학생들에 비해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 국가 간 커리큘럼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유

학생들의 현재 이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강의 속도는 적절한지 등에 대한 질문과 같이 

단순한 상호작용을 통한 배려를 제공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학업적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 요소인 ‘실생활 스트레스’는 ‘경제적 

어려움’, ‘생활 어려움’, ‘교내 지원’, ‘국가적 

제도 부족’의 중분류를 포함한다. ‘경제적 어

려움’에서는 생활비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아

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한다

는 내용, ‘생활’에서는 좋지 않은 거주환경 및 

외국인에게 배려가 적은 기숙사 제도, ‘교내

지원 부족’에서는 유학생 맞춤 지원의 부족, 

‘국가적 제도 부족’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법적 상황과 코로나19 이후 까다로워

진 출입국 및 방역 정책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보편적인 경험으로 나타났다. 실생활 스트레

스는 해외 거주 유학생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보고된 요소이다. 이들은 주거 등 도시 내 사

회 기반 시설을 제대로 찾는 데 어려움을 겪

었으며(Poyrazli & Grahame, 2007), 신입생 오리

엔테이션 때 학교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정

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Kim & Kim, 

2010).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특히 눈에 띈 점은 높

은 성적을 유지해야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규정(김영경, 2009; 정경희, 김영순, 2018), 한

국 학생 위주의 기숙사 규칙 및 식단, 한국 

학생들의 요청으로 유학생과 분리된 방 배정

(남부현 외, 2014)이었다. 이를 통해 행정 서비

스의 배려 부족과 한국 학생들의 배타성을 엿

볼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는, 출입

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유학(D-2) 또는 일

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

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

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을 경우 법적으

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서 

발급 절차가 번거롭고 업장에서는 허가증을 

요구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장희, 2013),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낮은 급

여 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양자연, 2021, 진

나, 2013). 부족한 맞춤 지원의 경우, 중국인 

유학생들은 교내 동아리 활동, 한국 학생들과

의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며 

이를 위한 학교의 지원을 요구했다. 선행 연

구에 따르면 주류 국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이 유학생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최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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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요인이며(Bochner, 1981), 대학의 사회적․

제도적 지지 정도에 대한 유학생의 지각 수준

은 적응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Cho & Yu, 2015; Shu et al., 2020).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

들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인관

계적, 문화적응적 비교과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단순한 수동적 참여자 혹은 서비스 수혜자로 

머물지 않도록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하면,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

활적응의 어려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한 축약 진술문의 내용은 서구권에 거주

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많은 공통점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

회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한 조선족 유학생의 

경험, 그리고 동일한 아시아 문화권이지만 그 

속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문화 차이는 서구권

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조선족 맥락과 관련하여 시사할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족 맥락은 3편의 연구물에

서 보고되었는데, 높은 빈도효과 크기를 보여 

본문에서 자세히 다뤄진 언어와 차별 영역 외

에,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영역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과 중국에 역사적 마찰이 

생겼을 때 동일민족인 조선족에게 한국 측 입

장에 동조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부담

을 느낀다는 내용으로(임춘희, 2009), “양국의 

문화차이와 정치경제 및 역사적 문제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

다”는 축약 진술문을 구성하는 근거 중 하나

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족 학생들의 맥락이 

전체 다섯 가지의 영역 중 세 가지에 걸쳐 나

타난 것을 볼 때,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어려

움에 개입할 때는 조선족 학생의 상황을 세부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해 한 가지 더 시사할 점은, 본 연

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 대학생활적응 어

려움을 주제로 한 논문들을 분석대상에 포함

하여 일상생활에 변혁이 일어난 현 시대적 맥

락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비록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효과 크기를 보이지 않

아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

만,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의 특수한 맥

락은 다섯 가지 영역 중 ‘언어적 스트레스’, 

‘사회문화적 스트레스 내 문화차이’, ‘실생활 

스트레스 내 생활’의 세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코로나

19 맥락은 유학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낯선 타국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

고 있던 중국인 유학생에게 정책 및 수업방식

의 계속되는 변화, 무분별한 낙인, 경제적 어

려움 증가 등의 측면에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메타요약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주제와 교육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개입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

다. 먼저, 다수의 축약 진술문들은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도 및 태도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

다. 다문화 수용도는 타문화인을 사회의 구성

원으로 인정하고, 편견이나 차별 없이 동등한 

관계를 실천하는 능력을 말한다(황정미 외, 

2017). 다문화 태도를 갖춘 사람은 문화 다양

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타문화에 공

감하며, 다문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강혜정, 임은미, 2012; 이병식, 이인서, 2019).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인들에게 배타

성과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인과 같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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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하지 않거나 한국 중심으로 타인을 판단

하는 성향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한국인 교수

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관심이 없어 한국어

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유학생들이 어떤 어려

움을 경험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교육적 스트레스), 한국 학생들은 유학생들의 

어려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거나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른 태도를 견지하였다(차별). 

이러한 상황에서 미루어보건대, 유학생들이 

현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상황(대인관계)은 유학생 개인의 원인과 한국

인 학생들의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일 수도 있다. 이에 더해, 대학 제도적으로

는 유학생을 위한 맞춤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학교 차원의 다문화 역량 

부족을 보였다(실생활 스트레스).

  현재 한국은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인구

가 전체 인구수의 5%를 넘었기 때문에 다

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나(김진

희, 2019), 타국가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이

루어진 다문화 사회화는 단일민족 정체성과 

자문화중심주의와 맞물려 한국인들의 정서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박서연, 2019). 

이러한 상황 속 대응책으로 유학생 집단을 한

국 사회의 협력적인 일원으로 바라보도록 사

회적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박성원, 신동일, 2014). 즉, 유학생들은 각국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교육 다양화를 촉진하

며 유치국가에 재정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Guruz, 2011). 

관점의 변화와 더불어 유학생의 가장 근접한 

사회적 자본인 한국인 학생과 교수의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들을 위해 동화주의형 교육 대신 유학생의 

문화와 언어가 존중되는 다문화주의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김진희, 2019). 정리하

자면, 앞으로의 과제는 유학생 적응의 어려움

에 있어서 주류 국가 구성원의 태도와 관련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유학생의 개인

적 요인 탐색과 환경적 요인 탐색 사이에 미

묘한 균형을 잘 세워 적절한 예방책과 개입

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Yoon & 

Portman, 2004).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에 대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맥락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탐색하기 위해 

서구권의 개별 질적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을 주제로 한 서구권 질적 메타요약 연

구를 찾을 수 없었기에 본 연구에서 발견된 

진술문의 효과크기, 즉 해당 주제 내 상대적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추후 비교문화적 연구 설계를 통해 한국과 서

구권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어려움 양

상을 분석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가 

한국 고유의 특성임을 주장하는 추가적인 근

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

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과정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론적 틀 안에서 조직화

함으로써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교수 

및 대학 구성원들이 유학생들을 지도하고, 한

국 학생들이 중국인 유학생들과 협력할 때 고

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 외

국인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유치되고 있고 우

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는 상황에

서, 유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국가의 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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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서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

를 되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가 한

국인 학생, 교수,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우러지

는 대학 환경을 만드는 이론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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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Meta-Summary of College Maladjustment Factors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Yoonhee Lee    Nuo Xu    Soeun Hong    Eunbyeol Lee    Eunjoo Yang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tegrated qualitative studies on the college maladjust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using a qualitative meta-summary. Existing qualitative studies explored the 

difficulties that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encounter in-depth, but it was difficult to integrate their 

findings because they used different methods or studied different themes. Thus, this study used a 

qualitative meta-summary to identify more common and general themes emerging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A total of 15 studies were identified in academic database. Analysis yielded 603 statements 

and 39 abstracted statements. The difficulties that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aced were categorized 

as language stressors, educational stressors, sociocultural stressors, discrimination, and practical stressors. 

The most frequent abstracted statements were discrimination, language differenc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caused by psychological distance. The discussion compared Korea’s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reflected on the findings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Th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the 

suggestions for the changes of university communit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College adjustment, Qualitative Meta-summary, Sociocultural factors, 

Diversity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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